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북한, 대장균에서 성장호르몬 주사약 추출

북한 과학원이 대장균에서 사람 성장호르몬 주사약을 추출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TV가 보도했다.

중앙TV는 5월3일 과학원의 세포 및 유전자공학분원 간부와 과학자들이 유전공학적 방법을 활용해 대장균

에서 재조합 사람 성장호르몬 주사약을 추출하는데 성공했다고 보도했다.

재조합 사람 성장호르몬 주사약은 인체에서 성장촉진 작용을 하는 호르몬으로 난쟁이 병 치료와 면역기능 

회복, 정력증가와 노화방지에 특효가 있다고 주장했다.

사람이나 동물의 뇌하수체에서만 추출했던 기존 주사약 생산방식과는 달리 대장균 등 미생물에서 추출한 것

이 가장 큰 특징이다.

실험결과 뇌하수체성 환자의 키가 1년 동안에 12㎝나 자랐으나 부작용이 없었으며 1명의 난쟁이 병 환자 치

료에 2-3리터 정도의 미생물 배양액이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소개했다.

미생물유전자공학 연구실 박형건 연구사는 “앞으로 연구성과에 기초해 임상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며, 

특히 누구에게나 적용할 수 있는 편리하고도 안전한 성장호르몬 약품들을 개발할 방침”이라고 강조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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